
- 1 -

보 도 참 고 자 료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
배포일시 2018. 6. 27(수) 담당부서 동북아통상과
담당과장 김현철 과장(044-203-5690) 담 당 자 김보연 사무관(044-203-5695)

통상교섭본부장, 중국 상무부장과 회담 
- 미래지향적 협력 위해 양국간 경제통상현안 논의 - 

□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6. 27.(화)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중샨(钟山,

Zhong Shan) 중국 상무부 부장(장관)을 회담을 갖고, △양국 경제협력 

강화방안, △통상현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했다.

1. 양국 경제관계 평가  

□ 양측은 ‘17.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

정상궤도에 들어섰으며,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이 

지난 3월에 개시되는 등 양국간 통상협력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.

ㅇ 아울러 양측은 그간 한중 양국간 경제관계가 개혁개방을 통해 발전해

왔다고 평가하면서, 향후에도 상호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견지해나

가면서 양국간 경제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.

2. 양국 경제협력 증진 방안   

□ 김 본부장은 양국의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양국의 경제통합

수준을 더욱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,

ㅇ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 

시장개방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양국 서비스 산업경쟁력을 높여 

질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루자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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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에 중샨 부장은 양국간 경제통합 제고 필요성에 동감하며, 한중 자유

무역협정(FTA)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시 생산적 성과 도출을 위해 적극 협력

하겠다고 말했다.

□ 또한, 김 본부장은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,

롯데마트, 단체관광 등 우리 핵심애로사항들의 조속한 해소를 요청했다.

□ 이에 중샨 부장은 동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

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.

3. 다자통상협력 증진     

□ 중샨 부장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

커지고 있어 다자·지역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.

□ 이에 김 본부장은 보호무역조치 확산에 대응하여 국가들이 개방적인 자세로 

대화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

통상과 김보연 사무관(044-203-569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